
 보도자료 2026. 8. 20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

농업기술원

서귀포농업기술센터 현광철 ☎ 760-7801

업무담당자 고성우 ☎ 760-7852

홍보담당자 양지순 ☎ 760-7514

농작업 위험요인 꼼꼼히 살핀다…110농가 안전컨설팅

- 서귀포농업기술센터, 110농가 대상 3단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-

- 3월부터 전문 안전관리자 농가 방문…9월까지 농작업 환경 개선 효과 평가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(소장 현광철)

는 농업 분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농작업 재해 발생을 최소

화하기 위해 ‘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’

을 추진하고 있다.

 ○ 이번 사업은 안전관리 분야의 경험과 자격을 갖춘 농작업 안

전관리자가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작업 환경을 진단하고 농

가별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 

 ○ 컨설팅은 농가당 총 3회 실시한다. 1차에는 안전의식 사전 

조사와 위험성 평가, 2차에는 안전교육과 안전용품 지원, 3

차에는 개선사항 점검과 안전의식 사후조사를 실시한다. 

□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올해 110농가를 선정해 지난 3월부터 

단계별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오는 9월까지 농작업 환경 

개선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. 

 ○ 1차 컨설팅은 지난 5월까지 농작업 위험성 평가와 함께 파쇄

기·전동 전정가위 안전 사용 수칙, 농약 살포 시 개인보호

구 착용 지도, 고온기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등을 안내하고 

농업인 안전의식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

 ○ 2차 컨설팅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

수칙을 교육하고 에어냉각조끼 등 예방용품을 지원했으며, 



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, 농약 안전 보관, 근골격계질환 예

방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. 

 ○ 지난 8월 3일부터 시작한 3차 컨설팅에서는 1·2차 현장점검

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의식 사후 설문

조사를 실시하고 있다. 센터는 이를 토대로 사업 전후 안전

의식 변화와 농작업 환경 개선 효과를 오는 9월까지 평가할 

예정이다.

□ 고성우 농촌지도사는 “농업인이 작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스

스로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농작업 재해 예방의 

출발점”이라며 “이번 사업이 농업 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

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
